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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국내유치 총력전…
박재완 장관, 11월 COP18 개최 이전 목표 … 민 관 협력 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11일 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 유치와 관련해 “2012년 10월 한국에서 열리

는 GCF 2차 이사회에서 한국 유치가 결정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박재완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GCF 민간유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GCF유치국 결정이 11월 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 가기 전에 진행되길 바라나, 8월 1차 이사

회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건 확실하

고 COP18 전에 3차 이사회가 열

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GCF는 2011년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총

회에서 합의한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인천 송도 유치를

희망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스위스, 폴란드, 멕시코, 나미비아

등 6개국이 GCF를 유치하기 위

해 경쟁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왔지만 이에 걸맞은 국제기구가 한국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GCF가 기후변화 대응의 중추적 기구로 발돋움할 전망인 만큼, 유치에 성공

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6월 유엔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많은 나라가 한국 입장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독일, 스위스와의 유치 경쟁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민간유치위원회

가 합심해서 온 힘을 다한다면 좋을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과학조사용 포경계획이 GCF 유치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늘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7월11일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포경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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